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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시우(22)가미

국 프 로 골 프

(PGA) 메이저 대

회 US오픈에서

상위권에 오르며

자신의 진가를 또

한번드러냈다

김시우는 19일(한국시간) 끝난 PGA 투

어 US오픈에서 6언더파 282타를 기록하

며공동 13위로대회를끝냈다

이달 만 22살이 되는 김시우는 처음 출

전한 US오픈에서 톱10 진입에는 실패했

지만 전 세계 내로라하는 선수들과 어깨

를나란히했다

8000야드에 달하는 긴 전장 한번 빠지

면 헤어나오기힘든러프 얼음판 같은 그

린 등 난도가 높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랭

킹 13위는 컷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

나김시우는10위권언저리로대회를마감

하면서자신의이름석자를전세계골프

계에다시알렸다

3라운드까지는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6

위까지 올라 우승을 사정권에 두며 현지

언론의주목을받기도했다

무엇보다이번대회선전으로지난달제

5의 메이저 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

서차지한최연소우승이우연이아니라는

점을입증했다

그는플레이어스챔피언십우승이후부

진도말끔히씻어냈다

딘앤델루카 인비테이셔널에서는 컷을

통과하지 못했고 이달 초 메모리얼 토너

먼트에서는기권했다다만이번대회에서

우승에대한기대를부풀렸기에다소아쉬

운점은남았다

마지막날선두에불과3타뒤진채출발

했으나 메이저 대회 우승에 대한 부담감

으로버디를하나도잡지못했다

1라운드 3언더파 2라운드 2언더파 3라

운드 4언더파를적어내며 9언더파까지치

고올라갔지만 4라운드에서는보기만3개

를하고말았다

앞선 라운드에서만보여준대로마지막

날플레이를했으면우승까지는아니더라

도준우승은바라볼수있었다 이는 앞으

로 김시우가 메이저 대회를 거머쥐는 등

더욱큰선수로성장하기위해서극복해야

할과제로남게됐다

세계랭킹 32위인김시우는이번대회성

적으로다시세계랭킹 20위권이내진입도

바라볼수있게됐다

김시우는경기후 큰대회에서좋은선

수들과경기하면서자신감을얻었다면서

도 3라운드보다 긴장은 덜 됐지만 아쉬

운성적이다고소감을밝혔다

이어 그래도첫US오픈에서좋은성적

을거둔것으로만족한다고말했다

그는개막전부터등통증이재발하면서

신경이쓰였다고했다김시우는4라운드

중 9번홀부터조금더심해졌다며 그런

상황에서도 잘 마무리해 다행이다고 전

했다

김시우는이번주열리는 PGA 투어트

래블러스챔피언십은등통증치료전념으

로쉬고 다음주열리는퀴큰론스내셔널

에출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음달 열리

는디오픈과 8월 PGA 챔피언십에서다시

메이저대회우승에도전한다 연합뉴스

김시우 아쉬운 13위메이저 도전 계속

김시우가 19일끝난 PGA 투어US오픈에처음출전해 6언더파 282타를기록하며공동 13위를기록했다 김시우가마지막라운드 1

번홀에서티샷을날리고있다 연합뉴스

US오픈 마지막 날

선두 3타차 6위13위 하락

허리 통증 영향보기만 3개

성적 아쉽지만 자신감 얻어

이탈리아 축구 레전드 파올로 말디니

(49)가테니스선수로전업했다

말디니는 27일(한국시간)부터 이탈리

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아스프리아 테니

스컵(ATP)챌린지투어에출전한다

ESPN 등유럽현지매체는 18일 말

디니가 전직 프로선수인 스테파노 란도

니오(45)와함께이대회복식경기에나

선다라며 그는 2009년 은퇴한 뒤 테

니스를시작했으며 최근란도니오와함

께이대회출전권와일드카드를획득했

다라고전했다

말디니의 테니스 실력은 프로선수 못

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

란도니오는 말디

니는 서브가 좋다

어떤부분이매우좋

다라고꼽을순없지

만 딱히 약점도 없

다라고말했다

그는 말디니는

타고난 운동신경과 강한 정신력을 코트

에서뿜어낸다라고전했다

말디니는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이

탈리아 대표팀 핵심 수비수로 맹활약했

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에선

1985년부터 2009년까지 AC밀란에서만

647경기를뛰었다 연합뉴스

에리야쭈타누깐(태국)이 2주연속여

자골프세계랭킹 1위를유지했다

쭈타누깐은 19일 발표된여자골프세

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855점으로 8

09점의리디아고(뉴질랜드)를제치고 1

위 자리를 지켰다 12일자 세계 랭킹에

서리디아고를제치고처음 1위에오른

쭈타누깐은 이날 끝난 미국여자프로골

프(LPGA)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공

동 22위를기록했다

리디아고는같은대회에서공동 10위

에 올라 쭈타누깐보다 더 좋은 성적을

냈으나 세계 1위 탈환까지 이르지는 못

했다 오히려 3위유소연(27)의 807점과

차이가 002점에불과해졌다

마이어클래식에서 우승한 브룩 헨더

슨(캐나다)이 15위에서 13위로 두 계단

상승했다

18일 끝난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

김지현(26)이 62위에서 12계단 올라 50

위에자리했다 연합뉴스

이탈리아 축구 전설 말디니 테니스 도전

쭈타누깐 2주 연속 여자골프 1위

2위 리디아 고3위 유소연

에리야쭈타누깐


